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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성을 한국 간호대학생과 비교 
분석하기 위함이다. 2019년 11월 01부터 12월 30일까지 한국 B 시 소재 1개 대학교와 중국 Y 시 소재 1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선족 대학생 160명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성 점수는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보다 높았다. 한국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긍정심리자본, 대인관계 유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
었다.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긍정심리자본, 대인관계 유능성과 중등 정도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
었다.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고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
의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를 높이기 위해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공감능력 향상, 긍정심리
자본 강화, 대인관계 유능성 촉진 등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f the nursing students' empathy abilit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Korea and Korean-Chinese in China was conducted. Data were 
collected from160 survey questionnaires from Nov.1 to Dec 30, 2019, from Korea and China. The data 
use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independent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nursing students' empath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scores were higher than Korean-Chinese nursing students in China. The 
empathy ability of Korean nursing students ha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empathy ability of the nursing students of Korean-Chinese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higher the empathy ability, the higher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higher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Several intervention programs will be needed to increase the empathy abilit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Korean-Chinese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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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공감(empathy)은 타인의 정서, 감정 상태에 대한 인

지와 체험이며 또한 타인의 감정을 충분히 공유하고 느
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다[1]. 이러한 공감은 이타적 행동의 기초
가 되며 공감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빠르게 느끼고 타인이 필요로 할 때 적
절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지와 도움을 주어 사회적 
관계에서 핵심적 요소이다[2]. 동정심과 간호 대상자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는 능력[5]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 중의 하나이며 간호사의 공감능력은 간호 대상
자의 상황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호작용을 통한 대상자
의 불안감 감소와 간호 욕구를 충족시키며 긍정적인 치
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3]. 실제로 간호 대상자는 
공감이 기반이 된 간호를 받았을 때 만족감이 높아지고 
질 높은 간호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다[4]. 간호사는 공
감을 통하여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감능력은 후천적 교육을 통해 키울 
수 있으므로 대학생 시기부터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중
요성을 지각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느껴진다[6].

공감능력이 향상되면 자기효능감도 높아질 수 있다.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 등 복합적으로 작용
하는 긍정심리자본은 개발 가능한 개인의 긍정적 심리적 
상태이며 자기 스스로 바라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
한 행동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간호대
학생은 학과 특성상 간호사 국시 시험에도 응시하여야 
하고 임상 실습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론 지식뿐만 아니
라 임상술기 능력도 향상하여야 하므로 다른 전공 대학
생보다 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긍정심리자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전적이고 성공적으로 목표를 완성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한다. 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금방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간호대학생의 자존감을 
높이고 간호업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대인관계 유능
성을 향상한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타인
들과 협력적, 상호의존적으로 일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유
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10]. 서로에게 의식적 혹은 무의
식인 상호작용을 통한 내적 공감을 형성하고[11] 간호대
학생이 임상 실습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대상자와
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2]. 효과적 관계 형
성은 사회적 적응을 돕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자아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3]. 반대로 
불안정한 대인관계는 불안, 우울 및 좌절 등의 부정적 결
과를 유발한다[14]. 간호대학생들은 임상 실습 기간 의료
진, 환자, 보호자 등 여러 조직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환
자와 동료들의 감정,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으며, 간호업무 효율을 높이고 대인관계
에서의 갈등을 잘 극복할 수 있다[15,16]. 

중국 조선족은 한국과 같은 유교문화의 전통을 공유하
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으로 비슷한 면을 많이 보인다. 재
외 동포라 불리며 한글을 사용하고 백의민족의 고유한 
풍습을 그대로 보존해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문화 특성 속에서 여러 가지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특
히 조선족 대학생은 중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어 다른 민족 대학생보다 취업률이 높다[17]. 2007
년 한국 방문 취업 비자(H-2) 정책이 도입되면서 중국 
내 많은 대학생이 한국으로 취업을 하고 그중 조선족이 
가장 많은 비례 수를 차지하고 있다[18]. 실제로 중국에
서 간호를 배우고 한국 건강검진센터에서 통역을 담당하
거나 성형, 미용 등 업종에 종사하는 간호사도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간호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
이지만[19] 이렇게 간호학을 전공하고도 다른 나라에서 
간호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국제 간호사 자격증 취득이 
어렵거나 그 나라의 간호교육 과정을 다시 수료해야 한
다는 제한점이 있다. 2019년부터 중국 Y대학에서 간호
학을 전공한 조선족 간호대학생은 한국으로 들어와 간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설립되고 중국 조선족 간
호대학생의 이러한 언어적 우세를 활용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우선 먼저 그들의 공감 관련 능력을 분
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현재 한국 간호대학
생보다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주 미흡한 상황으로서 그 연구는 임상 실습과 관련된 
심리 건강 상태에만 집중되어 있었다[2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성 정도를 확인하고 
한국과 비교 분석하여 향후 간호 전문기술뿐만 아닌 공
감능력이 뛰어나고 대인관계가 원활한  전문직 간호사 
자질을 갖추고 조선족 문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려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

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성을 한국 간호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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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 분석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
다.

1) 한국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2) 한국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긍정
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성을 비교한다.

3) 한국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
인관계 유능성 관계를 파악한다.

4)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를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방법
2.1.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

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1.2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한국 B 시 소재 1개 간호대학생 3,4학

년과 중국 Y시 소재 1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조선족 
대학생 2,3,4학년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160명이었다. 중국 간호대학의 학제 특성
상 임상실습은 2학년부터 진행하여 연구 대상 제외 기준
은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한국 간호대학생 1,2학년과 중
국 조선족 간호대학생 1학년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의 산출 근거는 G-power 3.1 program을 
사용하여 t-test, difference between two independent 
means으로 설정하고 효과크기는 중간 효과 크기 0.5, 
검정력 .80, 유의수준 .05로 설정 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28명으로 산정되었고, 2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한국과 중국 각 80명씩 총 160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2.1.3 연구도구 
연구 도구를 사용하기 전 선행연구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승인을 받았다.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이 한글에 
능숙하나 언어상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에 
한국어판 도구로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 20명에게 예비
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도구의 신뢰도는 공감능력 
.77, 긍정심리자본 .84, 대인관계유능성 .84으로 확인되

었다. 
본 연구의 도구는 간호대학생이 자가 보고 설문으로 

일반적 특성 5문항, 공감능력 17문항, 긍정심리자본 18
문항, 대인관계 유능성 31문항, 총 71문항으로 구성 되
었으며 응답하는 시간은15분~20분이다.  

1) 공감능력 도구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 측정도구로 Hojat 등[21]이 

개발한 Jefferson scale of empathy를 Ryu와 Bang[22]
이 간호사 대상으로 번역하고 Jung Kye-A[23]가 간호
대학생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3가지 하위영역으로 관점수용 10문항, 공감적 치료 6문
항, 환자의 입장에 서기 1문항 총17개 문항으로 구성 되
였다. 각 문항은 7점 Likri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도구의 신뢰도는 
Ryu와Bang(Ryu HR, Bang KS)의 Cronbach's α는 
.89, 정계아의 Cronbach's α는 .79,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7이였다. 

2) 긍정심리자본 도구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 측정 도구로 Luthans, 

Youssef & Avolio(2007)가 개발한 긍정심리자본 척도
를 임태홍[24]이 번안 및 수정하여 측정한 것을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4가지 하위 영역으로 자기효능감 5문항, 
낙관주의 5문항, 희망 5문항, 회복탄력성 3문항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rit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임태홍의 Cronbach's  α는 .94이며 본 연구에
서는Cronbach's  α  .92이였다. 

3) 대인관계유능성 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유능성 도구로 Buhrmester 

등[25]이 개발하고 한나리와 이동귀[26]가 번역 및 수정
하여 대학생에 맞게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5가지 하위영역으로 관계 형성 및 개시 8문항, 권리
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7문항, 타인에 대한 배려 7문항, 
갈등관리 6문항, 적절한 자기 개방 3문항 총 31문항으로 
구성 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
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83 이고 한나리와 
이동귀(2010)의 Cronbach's α는 .88이였으며 본 연구
의 Cronbach's α는 .89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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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SD

t p
Korea China

Empathy Ability 5.88±0.55 5.15±0.74 7.012 <.001

 Perspective acceptance 5.78±0.61 5.28±0.87 4.187 <.001
 Empathic therapy 6.20±0.66 5.07±0.97 8.556 <.001

 Thinking from the subject's point of view 5.04±1.40 4.31±1.42 3.252 .00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3.82±0.51 3.44±0.55 4.546 <.001

 Self-efficacy 3.75±0.60 3.36±0.56 4.215 <.001
 Optimism 3.89±0.62 3.51±0.67 3.739 <.001

 Hope 3.95±0.56 3.37±0.63 6.028 <.001
 Resilience 3.60±0.94 3.55±0.82 0.328 .743

Interpersonal Competence 3.75±0.40 3.42±0.42 5.223 <.001

Table 2. Nursing Students' differences in Empathy Abilit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Korea and Korean-Chinese in China                                        (n=160)

2.1.4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산 C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IRB-IRB-2019-058)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자
가 각 대학교 간호학 학장을 만나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
집 방법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취약계층 보호 측면
에서 학과 교수가 연구자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조연구
원이 연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진행 절차,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뒤 연구에 참여하기로 희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료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의서와 설문지를 각각 구분하여 회수하였다. 자료
수집이 끝난 후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소정의 선
물을 제공하였다.

2.1.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한국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긍정

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성의 차이점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3) 한국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긍정
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2.2 연구결과 
2.2.1 한국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 대상자는 총 160명

으로 평균 나이는 21.8±2.1세였다. 한국 간호대학생 중 
남자는 13.8%, 여자는 86.2%를 차지하였고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 중 남자는 17.5%, 여자는 84.4%를 차지하였
다. 한국 3,4 학년 간호대학생은 각각 60.0%와 40.0%이
었고 중국 2,3,4학년 조선족 간호대학생은 28.7%, 
38.8%, 32.5%이었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Korea
N=80

China
N=80

Total
N=160

Gender
Male 11

(13.8%)
14

(17.5%)
25

(15.6%)

Female 69
(86.2%)

66
(82.5%)

135
(84.4%)

Grade

2 0
(0%)

23
(28.7%)

23
(14.4%)

3 48
(60.0%)

31
(38.8%)

79
(49.4%)

4 32
(40.0%)

26
(32.5%)

58
(36.2%)

Table 1. Nursing stu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of 
Korea and Korean-Chinese in China (n=160)

2.2.2 한, 중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긍정심리
자본 및 대인관계유능성 비교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 점수는 5.88±0.55으로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
(5.15±0.74)보다 높았다. 긍정심리자본과 대인관계 유
능성도 한국 간호대학생이 3.82±0.51, 3.75±0.40으로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3.44±0.55, 3.42±0.42)보다 
높았다. 공감능력(t=7.012, p<.001), 긍정심리자본(t=4.546, 
p<.001) 및 대인관계 유능성(t=5.223, p<.001)은 한국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3호, 2021

730

Variables 1 1-1 1-2 1-3 2 2-1 2-2 2-3 2-4
1Empathy Ability

 1-1Perspective acceptance .930**
 1-2Empathic therapy .828** .603**

 1-3Thinking from the subject's point 
of view .289** .161 .083

2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92 .225* .102 .015

 2-1Self-efficacy .258* .231* .241* .035 .765**
 2-2Optimism .148 .193 .021 .092 .823** .449**

 2-3Hope .242* .288** .172 -.126 .870** .648** .670**
 2-4Resilience -.051 -.010 -.116 .037 .681** .297** .446** .421**

3Interpersonal Competence .136 .236* -.018 -.066 .529** .373** .488** .460** .337**

Table 3. Correlation among Empathy Abilit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Korea nursing students                                                                      (n=160)

Variables 1 1-1 1-2 1-3 2 2-1 2-2 2-3 2-4
1Empathy Ability

 1-1Perspective acceptance .898**
 1-2Empathic therapy .767** .424**

 1-3Thinking from the subject's point 
of view .386** .261* 0.217

2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440** .492** 0.188 0.195

 2-1Self-efficacy .292** .330** .0.086 .272* .823**
 2-2Optimism .414** .417** .270* 0.075 .863** .610**

 2-3Hope .457** .502** 0.209 0.195 .890** .639** .716**
 2-4Resilience .266* .366** 0.014 0.113 .724** .483** .455** .544**

3Interpersonal Competence .429** .467** 0.183 .267* .726** .534** .544** .725** .608**

Table 4. Correlation among Empathy Abilit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Korean-Chinese nursing students of China                                                       (n=160)

2.2.3 한국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유능성 상관관계

Table 3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국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은 긍정심리자본(r=.192 ,p>0.05 ), 대인관계 유능
성(r=.136 ,p>0.05 )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3).

2.2.4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긍정심리
자본 및 대인관계유능성 상관관계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
의 공감능력은 긍정심리자본(r=.440 ,p<0.01 ), 대인관
계 유능성(r=.429 ,p>0.01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고 대인
관계 유능성이 높았다(Table 4).

2.3 논의 
본 연구는 한국 간호대학생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

의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성을 파악하
고 비교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
국과 중국 모두 15% 좌우(한국15.6%, 중국 17.5%)로 두 
나라 모두 기존의 여성만이 간호사를 할 수 있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남자들에게도 점점 주목을 받는 전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27]. 그러나 증가하는 남자 간호사
의 수에도 불구하고 간호 직업에서 남성은 소수집단으로 
이직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8]. 그 이유를 살펴
보면 대중들은 아직도 여자간호사가 더 익숙하고 남자 
간호사에게 간호를 받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간호 대
상자와 가족들에게 거절당하는 갈등을 초래하여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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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높아지고 이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9]. 
중국 남자 간호사의 이직률도 68.2%로 매우 높은 수준이
며 간호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대인관계 불안정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 공감은 개인의 대인관
계 유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은 대상자의 미묘한 사회적 신호에도 반응하여 
대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해 주기에 여성뿐만 아
니라 남성의 공감능력 증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한국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점수는 중국 조선족 간호
대학생보다 높았고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이는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특수한 생활 
배경과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 중국 동북에 위치한 연변
조선족자치주는 변강도시로 한족, 조선족, 만족, 회족 등 
여러 민족이 함께 살고 있으며 한국, 러시야, 일본과 가까
워 작은 국제도시로 불리고 있다. 연변에서 조선족 초, 
중, 고를 다닌 대학생들은 비록 한글과 중국어를 동시에 
배우지만 주로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한 
후 다민족이 함께 중국어를 사용할 때 혹은 임상실습과
정에서 상대방과 교류를 할 때 어려움을 느끼고 공감이 
부족한 걸로 사료된다[31]. 두 나라 모두 공감능력 점수
는 평균 점수보다 높았고 하위 요인 중 한국 간호대학생
의 공감적 치료점수가 제일 높았고 중국 조선족 간호대
학생은 관점 수용 점수가 제일 높았다. 기존 중국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32,33]. 공감은 또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인식 차이가 크므로[34] 간호대학생은 사회로 진입
하기 전부터 대상자가 만족하는 공감이 무엇인지를 깨닫
고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빠르고 정확한 간
호를 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 연구[35]에 의하면 긍정심리학의 연구 초점은 긍
정적인 상태, 특징, 기관으로 특정 목표에 따른 잘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이며 결과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 간호대학생 긍정심리
자본과 하위 요인 점수 모두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보
다 높았다. 실제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요소인 자기효능
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탄력성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
램은 한국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중국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회복탄력성 외에는 극히 적은 것으로 보여 향
후 개별 속성보다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다차원적인 요소
를 모두 포함한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이 필요될 것으
로 생각된다.

한국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점수는 3.75±0.40
로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보다 높았다. 조선족은 중국 

55개 소수민족 중 한 민족으로서 대학으로 진입한 후 대
인관계, 학습 적응, 대학 생활 적응, 정서적 적응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36]. 이는 어려서부터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음식 습성이거나 생활방식 등의 문화적 
차이로 쉽게 상대방에게 다가가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뜻
을 잘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한국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긍정심리자본, 대인관
계 유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요인인 자아효능감과 희망과는 얕
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왔다.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37] 의하면 공감능력은 긍정심리자본과 상관관계
가 있고,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8，
39]에서는 대인관계 유능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는 다른 표집 대상이었고 도구 또
한 부동한 것으로 추후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긍정심리자본, 
대인관계 유능성과 중등정도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요인과는 희
망, 낙관주의,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의 순으로 상관관
계를 보였다. 중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희망,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40] 188명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정서와 공감은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41]. 공감
과 대인관계 유능성 역시 중등 수준의 상관관계로 이는 
공감은 대인관계의 기본이 되는 요소이며 대상자의 주관
적인 내면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42]. 이런 결과는 선행연구들
[43][44][45]과 일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임상현
장에서 부정적인 감정은 감소시키고 긍정의 힘을 키우면
서 대인관계 유능성을 증진하는데 공감능력을 양성은 매
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성을 비교 분석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
학생의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성 점수 
모두가 한국 간호대학생보다 낮게 나왔다. 따라서 본 연
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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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한 개 대학교 조선족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다른 민족으로 확대하여 서로 간의 상
호작용을 통한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
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
의 특성에 맞는 공감능력 향상, 긍정심리자본 강화, 대인
관계 유능성 촉진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 대인관
계에 대한 임상실습과정 경험을 토대로 공감이 조선족 
간호대학생에게서의 실질적 의미파악을 위한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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